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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신자료, 『이풍암공실행록』최초 발굴

- 풍암 이병춘의 동학농민혁명 참여 내용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이자 독립유공자인 풍암 

이병춘의 활동 내용을 정리한 자료인 이풍암공실행록(李灃菴公實行錄)을 새롭게 발굴하여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풍암공실행록(李灃菴公實行錄)은 풍암 이병춘(李炳春)의 활동내용을 기록한 자료이다. 

표지에 포덕(布德) 52년(1911년) 정월이라고 되어 있고, 자료 말미에 포덕(布德) 56년(1915) 

10월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11년 작업을 시작해서 1915년 완성했다고 보여진다. 

이 자료는 이병춘이 구술하고 그의 문하생인 김재홍이 내용을 정리해서 기술하고 있다. 

자료명을 이풍암공실행록이라고 붙인 것은 그러한 연유 때문이다. 자료는 총 112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한문 혼용체로 쓰여져 있다. 이 자료는 이병춘의 손자인 이길호(천도교 

전주교구장)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제공하여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  

  이병춘은 1864년 2월 전라도 임실 상동면 효촌(왕방리)에서 태어났다. 이후 1888년 동학

에 입도하였고 1892년 12월에 대정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동학교단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

개하였고 1894년에는 접주로 임명되어 동학농민혁명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1894

년 4월 전라도 진산에서 체포되어 많은 고초를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긴 후에 어렵게 탈

출하여 피신활동을 이어 나갔다.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후에는 천도교에서 천도교 전주 대

교구장, 성도사 등 여러 직책을 맡아 활동하였다. 

  1919년에는 전주를 중심으로 3.1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이병춘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

였다. 3.1운동 이후에는 종법사, 법정 등 주로 천도교의 고위 직책을 맡아 활동하다가 

1933년 6월 사망하였다. 그가 사망하자 천도교 중앙 교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졌고 전국에

서 조문이 이어져 만장행렬이 끝을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풍암공실행록은 동학농민혁명이 끝나고 불과 17년이 지난 후에 동학농민혁명에 직접 

참여한 이병춘이 구술하고 문하생인 김재홍이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사료적으로 매우 가치

가 높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고 그 내용도 매우 상세하게 기록

되어 있다. 이 자료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불분명했던 역사적 사실이 확인된다. 1893년 보은집회와 원평집회가 있었

는데 이때 전봉준이 어디에 있었는지 불분명하였다. 이에 대해 ‘四月에 更會于忠淸道報
恩郡帳內하야 始設倡義所하니 其時에 古阜郡全琫準은 亦會于全羅道金溝郡院坪이라’ 고 

하여 전봉준이 원평집회를 주도했다고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조신원운동 

광화문 복합상소, 보은집회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하여 매우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매우 구

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둘째, 동학교도가 입도하는 방법과 시기 그리고 접주로 임명되는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병춘이 어떻게 동학을 접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접주로 임명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셋째,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동학농민군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병춘은 최

시형을 만나러 올라가던 중 1894년 4월 전라도 진산에서 체포되었다가 겨우 탈출하여 피

신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생활을 이어나갔는지 매우 상세하게 활동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당시 농민군이 어떤 처지에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넷째,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1894년 최시형의 활동 일자와 장소를 알 수 있다. 1894년 

10월 ‘至南原郡內眞田坊五山里權陽壽家’라고 하여 최시형이 이곳에서 머물렀음이 확인

된다. 이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최시형의 이동에 직간접으로 

이병춘이 관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병춘은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후에도 최시

형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 

  이풍암공실행록(李灃菴公實行錄)의 가장 큰 사료적 가치는 동학교단에 속해 있으면서도 

동학농민혁명에 적극 참여한 이병춘의 기록을 통해 당시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 주

력과 최시형의 동학교단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이 자료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앞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에 대한 이해가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소장은 “이풍암공실행록의 발굴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고 직접 남긴 사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

구소는 이 자료를 11월 30일에 발간한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 3호에 소개하여 많

은 사람들이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말했다. 

붙임 : 이병춘 사진 및 이풍암공실행록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동학농민혁명기

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이병규(☎ 063-530-9430), 연구조사부 임현진(☎ 063-530- 

94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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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이풍암실행록 내지 첫장



붙임 4  전봉준 원평집회 주도 내용


